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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프랑스의 사회학자 Emile Durkheim의 자살에 대한 정

의에 따르면, 자살은 자살자 자신이 그 결과를 알고 행

하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결과로 

인한 모든 죽음의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그는 20세기 이전

부터 자살은 단순히 개인적 사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한 사회의 자살 경향성 또한 사회적 사실로서 사회통합이라

In South Korea, suicide is the fourth leading cause of death, which is the highest rank among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untries. Suicidal behaviors 

have shown a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addiction, including internet abuse and dependence in 
South Korea. Internet addiction is characterized by excessive or poorly controlled preoccu-
pations, urges, or behaviors regarding computer use and internet access. Therefore, we overvie-
wed the relationship of internet addiction and suicidal behaviors in this articl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suicide was confirmed. The first is the biological approach 
related to reward systems, cognitive function, brain neurotransmitters, and gene expression. The 
second is the psychopathological approach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xiety, impulse control, 
and substance-related disorders including diseases such comorbidities. Finally, the third is the 
socio-environmental approach related to the contextual stimuli and social isolation and aliena-
tion caused by the lack of support and low self-esteem. In conclusion, internet addiction is signifi-
cantly associated with suicidal behaviors. Internet addiction is a medical condition which is 
treatable and preventable, and suicide behaviors caused by internet addiction can be controlled 
through early diagnosis and treatment. Based on a growing body of research on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of internet addiction and suicide, various interventions of protection and pre-
vention have been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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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1].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년 사망원인통계연보에 따르면 

암,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에 이어 사망원인 4위가 남녀 모

두 자살로, 인구 10만 명당 남자는 41.4명, 여자는 2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2]. 특히, 이삼십 대의 청장년층 및 청소년

의 주요 사망원인이 자살임을 감안할 때 이의 심각성은 현 

사회 실태를 반영한 국가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

고 이러한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

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자살률

이 감소되고 있는 서구 선진국가들과는 반대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3].

이렇듯 최근 더욱 급증하고 있는 주요 연령층의 자살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현대 정보화 사회로의 급진적 발전에 

따른 인터넷의 사용이다. 한국은 세계적 IT 강국으로서 컴

퓨터 환경의 발달에 따라 게임 산업도 함께 급속히 발달하였

으며 이러한 발달은 국가 산업진흥의 큰 역할을 담당해왔

다. 반면 인터넷의 사용과 관련하여 온라인 게임, 사이버 섹

스, 온라인 도박, 지나친 정보검색 및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

성 등과 같이 역기능적 측면에서의 사회 문제 또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으로 인하여 학업이나 직

업, 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 개인 삶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

어지는 경우 이를 인터넷 중독이라 하며 그러한 사회 문제의 

중심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이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인터넷 게임 중독의 심각성을 대변하는 

관련 사례로, 지난 2011년 12월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

살 사건이 있다. 중학교 2학년의 학생은 평소 같은 반 친구

들로부터 온라인 게임 캐릭터와 아이템을 올리도록 강요를 

받았고 휴대전화 메시지로 심한 협박을 받으며 심지어는 금

품까지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다. 평범한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인하여 공격성과 폭력성에 노출되었고, 그 과

정에서 가해 학생들은 가상의 게임 세계에서와 같이 피해 학

생을 노예처럼 부리며 현실 세계와의 혼돈을 겪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살을 선택한 피해 학생도 인터넷 게임으

로 인한 우울증 및 자신을 향한 공격성을 그와 연관지어 판

단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정신의학회 정신장애진단에서 수정 중인 정신의학의 

진단분류체계 개정판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V에서는 인터넷 중독을 하나의 진단

명으로 분류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4]. 

정신의학적 중독이론의 관점에서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과

다 사용으로 인해 현실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단과 내성

이 나타나는 독립된 중독장애의 하나로 정의할 수 있다[5]. 

이미 1990년대 중반 Goldberg [6]와 Young [7]이 인터

넷 중독의 개념을 제안한 이후 이를 정신과적 해석으로 이해

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그 결과 인터넷 중독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 현재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 중 첫 

번째는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중독으로 규정하는 Young의 

입장이고, 두 번째는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하나의 독립된 

중독 장애로 보기보다는 과도한 컴퓨터 사용의 일종으로 간

주하는 Goldberg의 입장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인터넷 중

독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립적인 

Suler [8]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터넷 중독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독을 행위 중독의 범주에서 다루어야 한

다는 Griffiths [9]의 의견이 가장 최근의 관점이며, 이와 관

련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가 국내외를 통해 진행되고 있

다. 특히 과도한 인터넷 사용 시 나타나는 중독의 핵심 증상

인 갈망, 집착, 기분변화, 내성, 금단증상, 사회생활의 문제 

발생, 충동조절의 실패 등과 관련하여 이러한 특성은 물질의

존에서와 마찬가지로 생리적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광의의 ‘중독’ 개념으로 시사되는 의미가 크다[10].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 중독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는 대

상자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심리적 취약성 변인, 공격성 

변인, 충동성 변인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심리적 취약성 변

인으로는 사회적 고립이나 위축, 자기의존성, 우울, 불안 등, 

공격성 변인으로는 욕구충족, 대리만족, 현실왜곡 등 그리고 

충동성 변인으로는 낮은 자기 통제력 등이 해당한다. 또한 

인터넷 중독의 공존질환으로 여러 연구에서 기분장애, 불안

장애, 물질관련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이 보고되고 있다[5]. 

그 외에 본 연구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도 인터넷 중독 환자의 61.2%는 공존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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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가 27.0%, 우울장애가 

24.0%로 많았다[11]. Young [12]은 인터넷 중독자들의 특

성과 관련하여 우울 증상을 많이 보인다고 하였고, 이러한 

특성이 낮은 자존감,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인정 받고 싶은 욕

구 등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 이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터넷에 더욱 깊이 몰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국내 사회문제로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사용

과 관련하여 우울 및 자살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려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 인터넷의 지나친 사용이 자

살 사고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고한 연구가 국내에서 발표된 

바 있고[13,14], 인터넷 중독과 우울 등 기분장애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과 관련하여 외로움, 우울, 자존감 결여, 스트레

스 및 자살사고 등의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음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PubMed 및 KoreaMed 데이터베이스를 활

용하여, 2012년 1월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진행된 인터넷 중

독 및 게임 중독과 연관된 생물학적 특성, 정신병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그리고 자살 행동 관련 연구를 검색하였다. 그

리하여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

터넷 중독과 자살 행동 간의 관련성을 다각적 측면에서 각각

의 특성에 따라 명확히 규명하고, 추후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인터넷 중독과 자살 행동에 대한 고찰

1.  생물학적 접근 

중독의 신경생리와 관련하여 뇌보상회로(reward sys-

tem)인 배쪽피개구역(ventral tegmental area)의 신경핵에

서 시작되어 기저핵(basal ganglia)의 일부인 중격의지핵

(nucleus accumbens)에 도달하는 도파민 신호전달 체계의 

주요 기능을 야기하는 기전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 중독에서 나타나는 갈망(craving) 역시 다른 물질 중독

에서 나타나는 갈망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 같은 신경

생물학적 기전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15]. 최근에 

실시된 인터넷 비디오 게임 중독자에서 나타나는 뇌의 신경

생물학적 활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dorsolateral prefrontal, 

orbitofrontal cortex, parahipocampel gyrus 및 thala-

mus 활성과 관련하여 약물 및 도박중독자에서 나타나는 반

응과의 유사성을 보고하였다[16]. 그리고 유전적 특성과 관

련하여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들에서

도 도파민 관련 유전자(DRD2) 및 세로토닌 수송체 유전자

(5HTTLPR) 다형성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17,18]. 

최근 본 연구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능지수 검사

를 통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인지기능과 관련 연구를 

시행하였다[19]. 그 결과 인터넷 중독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

에 비해 지능 검사상 ‘이해’ 항목의 유의한 저하 소견을 보여 

인지기능의 저하, 주의집중력 결핍 등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

으로 밝혀졌다. 비록 단면적으로 시행된 이 연구 결과를 통

해 인지기능의 결함과 인터넷 중독간의 인과관계를 직접적

으로 밝히지는 못하였으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하여 청소년

의 사회적 판단 능력과 추상적 사고에 있어서 손상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매우 의미 있는 보고이다. 

뇌가 발달하는 청소년 시기에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지속적

으로 비슷한 자극을 받게 되면 뇌의 기능 발달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공격적인 자극, 성에 관

련된 자극 등에만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현실 인지 능력

이 저하되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뇌의 전두엽 기능 발달과 관련하여 행동을 계획하고 규칙을 

지키거나 충동을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회 

기능이 함께 저하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생물학적 측면의 접근에서, 약물 중독 및 도박 중독에서 나타

나는 특성과 유사한 중독 질환의 선 상에서 인터넷 중독과 함

께 나타나는 자살 행동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2.  정신병리적 접근 

다양하고 이질적인 행동 양상을 보이는 인터넷 중독을 하

나의 진단에 맞추어 평가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초기 연구

에서는 다소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인터넷 중독과 정신병리의 연관성에 관하여 연구한 주요 연

구들에서, 가장 많은 특성을 보이는 것은 우울감으로 확인되

었다. 그리고 그 다음 증상으로는 불안, 낮은 자존감(혹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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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심), 역기능적 가족관계, 강박 및 충동성, 불량한 또래관

계, ADHD, 그 외에 특징적인 인격 특성, 전반적으로 높은 

정신병리 수준과 높은 자살사고 등이 보고 되었다[20]. 최근 

연구에서 보고된 인터넷 중독의 주요 공존 질환으로는 우울

장애, 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 물질사용장애가 가장 대표적

이다[21]. 2008년 Yen 등[22]에 의해 보고된 연구결과에 따

르면, 물질 중독과 비교하여 인터넷 중독에서도 정신과적 증

상이 나타나며 특히 적대감이나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타인 혹은 자신에 대한 공격성을 의미하는 것으

로 관련 공존질환 연구들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이처럼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정

신병리적 특성인 우울감, 불안감, 적대감이나 강박 및 충동

성 등의 증상은 자살예측평가에 있어서 자살 위험도가 높은 

요인들과 대부분 일치한다[23]. 본 연구팀에 의한 한국 청소

년의 인터넷 남용 및 의존에 대한 자살 행동 및 공존질환에 

대한 연구에서도 인터넷 남용 및 의존 군에서 자살 사고에 

있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24]. 따라서 정신병리적 접근에서의 공존질환의 확인을 

통해 인터넷 중독과 자살 간의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조절하고 관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자살의 위험성

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과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3.  사회적 접근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근거 이론에는, Davis 

병리적 인터넷 사용의 인지-행동적 모형(cognitive-beha-

vioral model of pathological internet use)이 있다[25]. 

이는 인터넷 중독의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근거리 요

인과 원거리 요인으로 구분하여 병리적 사용으로의 진행을 

설명하고자 함이며, 그 과정에서 상황적 자극인 강화요인과 

사회적 고립 및 사회적 지지의 부족을 주요 요인 중의 하나

로 제시하고 있다. 상황적 자극으로는 환경적 요인 중 가족

관계나 부모의 양육태도를 기반으로 한 가정환경 및 학교환

경, 대인관계, 사회적 스트레스, 대안적 놀이문화의 부족 등

이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PC방 환경으로 인한 공간 여건을 

강화요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 및 사회

적 지지의 부족과 관련하여 외로움이나 무력감의 심리적 요

인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 국내에서 시

행된 청소년들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과 자살과의 관련성에서 인터넷

의 중독적인 사용 자체가 자살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

다기보다는 부모와 친구들로부터 소외된 청소년이 인터넷 

같은 대체 환경을 찾게 되고 이에 대한 집착이 소외된 심리

적 상태와 복합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26]. 사회적 접근의 측면에서 인터넷 중독과 자살 

행동을 평가한 결과, 환경적 요인 하에서 사회적 고립을 막

고 심리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지 행

동적 모델에서 과다한 인터넷 사용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결    론

인터넷 중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부정적 기능과 역할에 

의한 사회적 파급 효과는 이미 심각한 위기이다. 인터넷 중

독은 정신과적 질환인 행위 중독의 한 분야로서 인터넷 사용

에 대한 금단 및 내성으로 인해 자기 통제 능력을 상실함으

로써 일상생활의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인터넷 중독의 공존질환 및 관련 증상과 함께 개인적, 심리

적,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여 사회 구조적 문제까지 복합적으

로 상호작용을 일으킨 상황에서 자살 행동은 인터넷 중독과 

연관성을 갖는다.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과 자살 행동 간의 

연관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뇌 인지

기능 및 뇌신경전달물질의 영향,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물

학적 접근이고, 두 번째는 우울이나 불안을 주요 증상으로, 

충동조절 및 물질관련 장애 등의 공존질환을 포함한 정신병

리적 접근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상황적 자극 및 사회

적 고립과 지지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외감과 자존감 

결여 등과 연관되는 사회적 접근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 게임과 같은 외부 자극에 의한 유해성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었을 경우, 그 감수성 내지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더

욱 심각하다. 

결과적으로 인터넷 중독은 공존하여 발생하는 우울성향 



특    집Internet addiction and suicide

대한의사협회지  339J Korean Med Assoc 2012 April; 55(4): 335-340

및 충동조절과 관련된 공격성이 함께 이중 효과에 의한 자살 

행동으로 문제화되어 발현하는 것으로 본다. 그와 더불어 

경쟁시대 성공지향적 사회의 폭력적 문화 및 생명경시 풍조 

또한 지금의 자살 행동 발생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

적 배경을 가지고 임상에서 인터넷 중독을 인지하여 개입하

는 것은 개인 및 사회적 측면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

에 기여하는 중요한 일이다. 또한 학계에서는 생물학적 인

과 관계 규명을 위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인터넷 사용에 대상자가 과도하게 노출되어 중독으

로 진행되고 우울 및 자살사고로 전환되기 전에 적절한 진단

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미 인터넷 중독 및 관련 공존질

환에 이환된 집단의 재활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및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함께 요구된다.

핵심용어: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자살; 공존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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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된 두 가지 화두인 인터넷 중독 및 자살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 기술

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은 다른 중독에서의 경우와 유사하게, 다양한 정신병리적 문제를 포함하며, 흔히 우울증이나 폭력성

과 동반된다. 해결되지 못한 우울증과 폭력성이 결국 자신을 공격할 때, 우리는 자살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된다. 저자

는 사회적 문제로만 간주되기 쉬운 이러한 현상이 사실은 생물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의학적인 질환으로 이해되어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은 다른 중독성 질환과 비교하더라도 더 많은 연구와 근거

들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이 이와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리: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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